
  2.19(월), 30년 국채선물시장이 개장하였다. 3년(’99년)ㆍ5년(’03년)ㆍ10년(’08년) 

국채선물에 이어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을 도입함에 따라, 초장기 국채

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

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  * 국채선물: 국고채를 표준화된 시장(한국거래소)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
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

 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같은 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

상장기념식에 참석하여 “우리 국채선물시장은 ’99년 출범 이후 세계 6위 

시장으로 성장하며 국채현물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.”고 언급하면서

“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-장기물-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하여 

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.”고 평가하였다. 또한, 

“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

적극 지원하겠다.”면서, “시장조성자 제도 운영,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

더하여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, 필요시 

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.”고 언급하였다.

  아울러, 김 재정관리관은 “30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30년 국채 

현물의 안정적 발행과 유동성 제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 

“올해부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과물을 흡수하고 30년 지표물을 신규 

공급하는 교환 규모를 월 5천억원으로 확대”하였으며, “필요할 경우 경과물 

중에서 시장 수요가 많거나 물량이 부족한 종목을 추가 공급하는 재발행 

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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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국채선물 상장, 
16년 만에 신규 국채선물 도입

- 초장기 국채 현물의 거래 활성화 및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김언성 재정관리관, “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

거래실적 PD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하고, 필요시 추가 조치 강구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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